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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의 완성 이후 백 년이 지난 지금 “양자”란 단어는 다시금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양자 컴퓨터 계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도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자 현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물리학자는 앞으로 도래할 양자 

미래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양자 연구 최전선의 물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양자현상이 일상이 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울트라 양자 물질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울트라 양자 물질을 통해 일상에 구현할 

양자역학의 초현실적 기이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학 이론의 한 분야인 

위상수학 개념이 울트라 양자 물질의 양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양자 컴퓨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저희 그룹에서 진행 중인 최근 양자 물질 연구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